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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젖소의 환경적응성

	 
	  홀스타인종은 기온이 15℃, 습도 70%이하의 냉량한 기후를 좋아하고 다습한 기후를 싫어한다. 생산을 위한 최적온도는 13~18℃이지만 저온으로 5~13℃, 고온으로 18~24℃까지는 온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으나 5℃이하 또는 24℃이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산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비육도 당연히 최적온도에서 가장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환경조건을 개선하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나라의 기상환경에서는 겨울철 저온보다는 여름철 고온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 우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육질개선을 위한 젖소비육기술

	 
	 
	가. 젖소 거세우의 성장단계별 적정 사양관리 

	 
	 
	 
	(1) 포유 및 육성전기 
   이유는 35일령 전후 인공유 섭취량이 연속 7일간 1일 평균 1.0㎏이상일 때 실시하고 제각은 14~21일령에 실시하며 거세는 체중이 150㎏정도일 때 시술한다. 5주령에 이유하여 체중이 75㎏이상인 송아지를 제한급여할 경우 농후사료 급여기준은 체중의 1.4~1.5%로 하고 두과 30% 및 화본과 70%인 양질건초를 자유채식시킨다(표 1). 

	 
	 
	 
	 

	 
	 
	 
	표 1. 포유 및 육성기 사료급여 기준 

구분 

입식후 일수(주) 

1

2

3

4

5

6

13

26

합계

생후월령(일) 

0→7 

7→14 

14→21 

21→28 

28→35 

35→42 

42→91 

91→180 

0→180일 

목표 (㎏) 

체중 

50→53 

53→58 

58→63 

63→69 

69→75 

75→81 

81→121 

121→220 

50→220㎏ 

증체량 

3

5

5

6

6

6

40

99

170㎏ 

일당증체량 

0.43 

0.71 

0.71 

0.86 

0.86 

0.86

0.82 

1.09 

0.944㎏ 

1
일
급
여
량
(㎏) 

대용유 

1회 200g×2회 

- 

- 

- 

14㎏

인공유

0.0~0.1 

0.3 

0.5

0.8

1.0

1.6

2.1

-

130㎏ 

육성사료 

-

-

-

-

-

-

-

3.5 

312㎏ 

건초

0.1

0.2

0.4

0.6

0.8

1.0

1.7

3.0

345㎏ 


   3개월령에 체중 120㎏, 체고 92~93㎝정도로 발육시키되 그 이상의 증체를 피하고 육질 중시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개월령까지의 육성이 제일 중요한 기초작업이라면 3개월령부터 8개월령까지는 비육후기의 육질개선을 위한 준비기로 대단히 중요하다. 생시부터 6개월령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 농후사료를 자유채식시키는 방법으로 사육하면 비육전기의 증체량이 아주 우수하지만 비육후기에 식욕이 저하되고 증체가 저하되며 등심단면적이 적고 근내지방도 낮는 등 도체의 제반성적이 나빠져 도체가격이 저하되며 사료효율도 낮은 소가 된다. 농후사료를 제한급여로 하고 볏짚이나 건초 등을 자유채식 할 수 있도록 하되 볏짚은 매일 1.5~2㎏을 4등분으로 절단하여 급여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방내 육성우가 일제히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사조의 공간이 충분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육성기에 조사료 급여량을 증가시키면 소화기관의 발달이 촉진되어 건강한 비육밑소로 육성될 수 있다. 거세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특히 포육·육성비육 일관방식의 경영자는 1개월령 이내에 실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3개월령이 경과하여 시행하여도 내분비 관계를 고려할 때 별 문제는 없다. 군사사육에 의한 배합사료 제한급여시 힘센 개체의 편중 섭취를 방지하며 무혈거세기 이용시에는 거세여부를 확인(정관부위 복원율 7%→재시술)하며 거세우에 비육촉진제 투여시에는 고급육생산성이 저하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2). 

표 2. 포유 및 육성기 일반 사양관리 
구분

입식후 일수(주) 

1

2

3

4

5

6

13

26

합계

생후월령(일) 

0→7 

7→14 

14→21 

21→28 

28→35 

35→42 

42→91 

91→180 

0→180일 

관리 

입식준비 

입식전 사육장 급수, 소독, 건초 깔짚, 약품 및 기타 기자재 확인 

이유 

인공유 섭취량이 연속 7일간 1일 1.0㎏이상일 때(35일령 전후) 

제각 

14~21일령 

거세 

체중 150㎏정도일 때 외과적시술, 거세시 이표 확인 

이동 1 

포육장에서 육성우사로 이동(체중 120㎏전후일 때) 

이동 2

육성우사에서 비육우사로 이동 250㎏ 전후 

투약 

유산균제 

입식후 5일간 1일 1회 5g(저녁포유시) 

비타민제 

입식시, 이유시 각 10㏄(저녁포유시) 

항생물질 

입식시 1회 

백신 

IBR 3종혼합백신, 약 1개월후 2㏄ 근육주사(개체가 건강할 때) 



	 
	 
	 
	 

	 
	 
	 
	(2) 비육전기
   6개월령부터 12개월령(체중 400㎏내외) 까지의 기간으로 뼈, 내장, 제 1위등 소화기관과 근육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며 조사료는 헤이큐브 0.8~1.2㎏ 및 볏짚 0.6~1.4㎏을 급여하고 농후사료는 후레이크로 된 배합사료(CP 11%, TDN 74%)를 체중의 5.0~8.0㎏으로 제한급여를 한다. 특히 배합사료 급여량을 결정할 때는 비육우의 상태를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료를 보충 급여토록 하고 사료를 제한급여 함으로서 골격이나 소화기가 충실하게 발육되도록 한다. 사료급여회수는 최소한 1일 2회 이상으로 하되 세절 볏짚을 혼합하여 주도록 한다. 볏짚은 길이 3㎝내외로 절단급여시 조사료의 이용성을 증진시킨다(표 3). 
   밑소를 비육우사에 입식 할 경우 이동 및 새로운 우사 또는 사양관리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되는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육밑소 도입 후 약 1개월 정도를 새로운 사양환경에 순치하는 기간으로 한다. 밑소를 인근농가에서 입식한 경우는 약 3일 정도, 시장 등 외부에서 입식한 경우는 약 1주일간 농후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건초만 급여한다. 그 후 1일 1두당 농후사료 3㎏ 정도부터 급여하기 시작하여 1개월 후부터 체중의 2.0%정도를 급여한다.
   입식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비육전기에는 포육 및 육성기와 같이 조사료를 다급하여 소화기관의 발달을 유도함으로서 비육후기 농후사료 자유채식에 견딜 수 있는 건강한 몸체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건초만 급여할 때는 5㎝정도로 절단하여 1일 2~3㎏ 급여한다. 
   유용종은 체중 450㎏ 까지는 일당증체량이 1.2~1.3㎏이 된다(이와 같은 경우 TDN 75%이상, 미네랄, 비타민이 첨가된 시판사료). 볏짚의 소화율을 높이고 소화기장애 발생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단을 하는 것이 좋다. 비육우가 섭취해야할 양분 중에서 30%정도를 조사료로 보충하여주면 증체효과가 높아지게 되는데 볏짚의 경우 농후사료 중량비의 10~15% 수준이 된다. 농후사료는 1일 1회 급여보다는 1일 2회 급여하는 것이 비육에 좋은 영향을 미쳐 일찍 비육이 완료되며 도체등급이 향상되어 소득이 높아진다. 2회 급여시 소의 소화생리를 살펴보면 아침·저녁의 급여비율을 4 : 6 또는 3 : 7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24시간 농후사료를 사조에 넣어두는 것은 소화생리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기간동안에 배합사료를 다급하는 경우 증체가 양호하기는 하나 비육중기 및 후기의 증체량이 떨어지고 지육은 왜소하고 지방이 많이 부착된다. 특히 이 시기에 양질조사료를 다급하면 제 1위와 소화기관의 발달로 장기간 비육시 지속적인 증체가 가능하고 골격발달을 위한 체형 유지로 출하체중이 높은 비육우가 생산되며 조기과비 예방으로 불필요한 지방부착이 억제된다. 

	 
	 
	 
	 

	 
	 
	 
	표 3. 비육전기 사료급여 기준 
구분

사육월수(월)

1

2

3

4

5

6

생후월령(개월)

목표
(㎏)

체중 

6～7

7→8

8～9

9～10

10～11

11～12 

증체량

20 

30 

32 

33 

33 

32 

일당증체량 

0.67

1.00

1.07

1.10

1.10

1.07

1일
급여량
(㎏)

농후
사료

육성기 

1.7

-

-

-

-

-

전 기

1.7

5.0

5.5

6.5

7.5

8.0

소계

102

150

165

195

225

240

조
사료

건초

2.0

1.0

-

-

-

-

헤이큐브

0.8

1.0

1.2

1.0

0.8

0.8

볏짚

0.6

0.8

1.0

1.2

1.4

1.4

소계 

102 

84 

66 

66 

66 

66 

(3) 비육중기
  생후 12개월령부터 18개월령(체중 623㎏)까지의 기간으로 근육과 체지방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비육중기사료를 9.5～11.0㎏ 급여한다(표 4). 배합사료를 비육중기용으로 교체할 때는 비육전기의 최종 1개월부터 10일에서 2주간에 걸쳐 서서히 교체해준다. 이 시기에는 농후사료의 성분에도 변화(저단백, 고칼로리)가 있으며 사료급여도 자유채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1일분 중 저녁급여는 일몰 1시간 전에 주되 다음날 아침에 오전급여시 비육우 1두당 1㎏정도가 남아있을 정도의 양을 주는 것이 자유채식이 되고 이렇게 급여해야 개체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육중기(근육충실기)에는 대퇴골, 근간지방 및 적육이 증체되는 시기로 농후사료의 자유채식을 원칙으로 한다. 젖소 수송아지 비육은 군사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1두당 사조면적은 폭 70㎝×길이 90㎝로 하여 전 두수가 일제히 사료를 섭취할 때에도 다소 여유공간이 있도록 해야된다.
  그러나 조사료 섭취량 감소와 배합사료 섭취량 증가로 고창증, 제1위 각화 부전증, 신장질환에 의한 요결석 등 각종 질병발생이 우려됨으로 운동과 일광욕을 시키고 볏짚급여량을 늘려주며 충분한 급수에 유의한다. 여름철에는 아침저녁으로 급여량을 달리하되 아침에 급여량을 약간 적게 주고 저녁 시원할 때 급여량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농후사료를 자유채식토록 한다. 육질관계를 고려할 때 이 시기에 대량으로 옥수수를 급여하면 청초급여와 마찬가지로 크산토필이 지방 및 육색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과급을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표 4. 비육중기 사료급여 기준
구분

사육월수(월) 

7

8

9

10

11

12

생후월령(개월)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목표
(kg) 

체중 

400→438 

438→478 

478→518 

518→556 

556→591 

591→623 

증체량 

38

40

40

38

35

32

일당증체량 

1.27 

1.33 

1.33 

1.27 

1.17 

1.07 

l1일
급여량
(㎏) 

농후
사료 

전기

4.8 

-

-

-

-

-

중기

4.8

10.0 

10.5

11.0

11.0 

11.5 

소계

288 

300

315

330

330

336

조사료 

볏짚 

2.0 

2.0

1.8

1.8

1.6

1.6

소계

60

6.0 

54

54

48

48



	 
	 
	 
	 
	 
	 

	 
	 
	 
	(4) 비육후기 
   생후 18개월령부터 24개월령(체중 780㎏)까지의 기간으로 지방이 근육 속으로 골고루 축적되어 육질이 개선되는 시기이다. 출하 전 3개월부터 압편 대맥을 10~20% 혼합 급여한다. 출하월령의 목표를 24개월령으로 하지만 개체별 비육정도에 따라 21개월령부터 즉 체중이 800㎏이 넘게되면 비육기간이 완료되지 않아도 출하하도록 한다. 조사료 급여량을 전체사료의 10%내외로 조절하는 등 최소한 양의 조사료 급여와 후기사료를 두당 10㎏정도를 섭취도록 한다(표 5). 
   18개월령까지는 자유채식으로 적극적으로 증체시키는 시기이나 19개월령부터는 육질개선시기이므로 1주일간 이상에 걸쳐 제한급여로 들어가도록 한다. 사양기간을 다소 연장하려면 대사장해 억제에 중요한 볏짚을 자유채식시키도록 한다.
   비육우 자체가 비육이 잘되어 등날이 평평하게 보이고 증체도 적으며 식욕이 감소될 때가 바로 출하시기이다. 이 시기에 흉폭이나 흉심이 적어보이는 비육우는 육성기 및 비육전기에 조사료급여가 적고 무리하게 농후사료를 다급시켜 급격히 증체시킨 비육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모양이 되면 사양기간을 연장해도 좋게되지 않으므로 다른 정상적인 우량한 비육우와 같이 출하시켜야 한다. 반대로 흉폭이나 흉심 등이 두텁고 좋은 비육우는 비육기간을 연장하여 육질을 보다 개선시켜 출하되는 것이 유리하다. 출하전 3개월은 마무리기로 농후사료이외에 밀기울, 압편대맥을 총급여량의 30%정도를 혼합하여 급여함으로서 육질(지질)개선을 위해 증체량을 조절한다. 비육후기에는 허리, 체지방, 골반, 근육내 지방이 증가되는 시기로 다시 제한급여하도록 한다. 이 시기에는 식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합사료를 급격히 교체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에서 중기로 중기에서 후기로의 사료교체는 10일~2주에 걸쳐 서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육이 종료되어 출하시기가 되면 우선적으로 도축 예정일전, 농후사료는 36시간 절식하고, 물도 24시간동안 주지 않아야 한다. 지육내에 수분함량이 많으면 육색이 검게되기 때문이다. 비육농가의 경우 출하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먹도록 하는데 비육우의 경우 24~36시간 동안 아무 것도 주지 않아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증체도 되기 때문이다. 

표 5. 비육후기 사료급여 기준
구분 

사육월수(월) 

총계

13

14

15

16

17

18

540일 : 18개월 

생후월령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24개월령 

목표
(㎏) 

체중
증체량
일당증체량 

608→640
32
1.07 

640→670
30
1.00 

670→700
30
1.00 

700→728
28
0.93 

728→756
28
0.93 

756→780
24
0.8 

220→780㎏
560㎏
1.04㎏ 

1
일
급
여
량
(㎏) 

농후
사료 

육성기
전기
중기
후기 

-
-
5.7
5.7 

-
-
-
11.0 

-
-
-
11.0 

-
-
-
10.5 

-
-
-
10.5 

-
-
-
10.0 

51㎏
1,170
1,932㎏
1,758㎏ 

소계 

342 

330

330

315

315

300

4,911㎏ 

조
사료 

건초
헤이큐브
볏짚 

-
-
1.4 

-
-
1.4 

-
-
1.2 

-
-
1.2 

-
-
1.0 

-
-
1.0

90.0㎏
168㎏
732㎏ 

소계 

42

42

36

36

30

30

990㎏ 

  수입육과 경쟁하기 위한 사육목표는 개시시 체중이 6개월령 220㎏인 수송아지에 대해 일당증체량을 1.0~1.1㎏(평균 1.04㎏)으로 540일간 비육하여 체중이 24개월령 780㎏일 때 출하로 총 560㎏이 증체되는데 이때까지 1㎏ 증체에 필요한 농후사료는 9.1㎏으로 총소요량은 4,911㎏이다. 도축후 예상되는 지육중량은 445㎏으로 도체율이 0.57%이며 도체등급은 B-2등급 출현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최근 일본에서 젖소거세우의 육질등급 출현율이 한국 등급기준 1등급이상이 18.2%, 2등급육 이상이 96.1%가 되는 것으로 보아 젖소고기도 비육기술에 따라 고급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F1축을 이용한 비육기술

	 
	 
	 
	(1) F1축 비육의 특징
   수입개방이 되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육질에 대한 경합인데 현재 일본에서 젖소 수소고기는 전체 국내산의 60%를 점하고 있으므로 젖소수소고기가 수입쇠고기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내산쇠고기 전체가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유용종은 우유생산을 목적으로 한 소이므로 육질개량을 할 수가 없지만 젖소수송아지의 생산비는 기본적으로 부산물 개념이므로 한우보다 싸지 않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와 같이 한우번식단지가 붕괴된 상태에서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위해 어미소를 사육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생산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그래서 생산비가 싸게 먹히고 육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홀스타인종 암소에 한우 수소를 교배시켜 육질이 좋은 쇠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교잡우를 생산할 수도 있다. 
   쇠고기의 생산비를 낮추는 것은 생산된 지육이 좋지 않는 육질을 지닌(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비육우를 과도하게 비육시키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육질향상을 기대하여 비육기간을 연장하지만 육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지방교잡 능력, 체지방 축적량, 적육량 비율 등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능력으로 무작정 비육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양친의 능력(혈통)을 비교 분석하여 교배조합에 의해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교잡의 효과와 이용법
   유용종에 한우를 교배시키는 이유는 난산의 방지나 수태율의 향상 등으로 예전에도 낙농가들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었으나 가임암소 부족으로 한우송아지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한우를 밑소로 한 고급육생산이 어려워지고 수입육에 비해 육질등급이 낮은 젖소 수소비육의 지육가격 하락 등으로 F1생산이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교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교잡은 2개 품종간의 교잡으로 홀스타인종 암컷에 한우 수소를 교배시킨 송아지가 생산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F1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교잡종이용에서 유리한 점은 잡종강세현상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양친능력의 평균보다도 자식의 능력이 우수하게 되는데 소가 지니고 있는 능력들은 주로 질병, 환경에 대한 저항성 등이 높아져 생존율이 향상되고 번식성적이 양호하게 된다. 
   두 번째로 비육능력 또는 육질로 대표되는 지방교잡 등 특히 비육단계에서 중요한 능력은 거의 양친의 평균치가 되어 잡종강세는 기대되지 않는다. 육질면에서 홀스타인종 거세우는 장기간 비육시 90% 정도가 육질 2등급이 된다고 할 때, 우수한 고급육형 한우종모우의 정액을 이용하면 생산된 F1은 거의 육질 1등급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육에 뒤지지 않는 쇠고기를 생산하려면 육질이 우수한 한우 종모우의 정액을 사용해야 된다. 그밖에 교잡을 하면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데 홀스타인이나 한우에서는 개개의 소에서 육질 및 육량에서 '열등우'가 많이 발생되지만 교잡을 하면 '열등우'가 적게 발생되는 이점도 있다.

	 
	 
	 
	 
	 
	 

	 
	3. 육질개선형 프로그램에 의한 젖소고기 생산 결과 
  한우 고급육프로그램에 의거 6개월령부터 24개월령까지 축산연에서 비육하는 동안 품종별 발육능력과 고급육 출현정도를 살펴 본 결과(표 6) 한우, 젖소 및 F1 거세축의 18개월령 체중은 각각 419.9, 546.7 및 492.2㎏이었고, 이 기간 동안의 일당증체량은 각각 0.781, 0.957 및 0.906㎏으로 한우에 비해 젖소 및 F1축에서 각각 23% 및 1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소에서는 6개월령부터 18개월령까지 비육하였을 때 젖소 및 F1축의 18개월령 체중이 각각 502.0 및 475.6㎏이었고 이 기간 동안의 일당증체량은 각각 0.941 및 0.880㎏으로 젖소 암소가 F1 암소에 비해 6% 더 증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젖소 비거세우를 6개월령부터 18개월령까지 비육하였을때 18개월령 체중은 649.9㎏이었으며 이 기간 중의 일당증체량은 1.220㎏이었다. 

	 
	 
	 
	 
	 
	 

	 
	표 6. 품종 및 성별 비육능력

	 
	품 종 

조사
두수
(두) 

월령별 체중(㎏) 

일당증체량(㎏) 

6개월령 

12

18

6~12월령 

12~18 

6~18 

  거세우 
        젖 소
        F1
       한 우 


8
10
8 


202.3(146) 
166.0(120) 
138.6(100) 


365.8(135) 
299.4(110)
271.2(100) 


546.7(153)
492.2(117)
419.9(100) 


0.908
0.741
0.737 


1.005
1.071
0.826 


0.957(123)
0.906(116)
0.781(100) 

  암 소
        젖 소
        F1 


10
10 



163.1(100)
158.7(97) 


297.2(100)
294.9(99) 


502.0(100) 
475.6(95) 


0.745
0.761 


1.138
1.004 


0.941(100)
0.880(94) 

젖소 비거세 

10

210.8 

374.8 

649.9 

0.911 

1.528 

1.220 



	 
	 
	 
	 
	 
	 

	 
	  고급육 프로그램에 의거 비육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3개월령부터 25개월령사이에 도축된 일부 시험축 들에 대한 육질등급 결과를 살펴보면(표 7) 젖소의 경우 비거세우는 2두 모두 3등급이었으나 거세우는 도축두수 4두 중에서 2등급이 3두, 3등급이 1두 였고 4두의 평균 근내지방도는 3.06이었다. 암소는 도축두수 4두 중 1등급이 2두, 2등급이 1두 그리고 3등급이 1두가 출현되었으며 4두의 평균 근내지방도는 3.56이었다. 반면에 F1축에서는 거세우의 경우 도축두수 6두 중 1등급이 1두, 2등급이 5두였고 6두의 평균 근내지방도는 3.17이었다. 암소에서는 도축두수 4두 중 1등급 3두와 2등급 1두가 출현되어 젖소에 비해 F1축의 육질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젖소 수소의 경우에도 반드시 거세를 해야만 육질이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세우 4두의 근내지방도 평균이 3.06이었는데 국내 육질등급 기준에서 2등급의 근내지방도가 2~3인 것으로 볼 때 거세우의 비육기간이 26~28개월령까지 연장될 때에는 1등급출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품종별 도체성적

	 
	품종 

도축

육량특성 

육질특성 

육질등급
(1+:1:2:3) 

월령 

두수

도체중
(㎏) 

등지방
두께(㎜) 

배장근
단면적(㎠) 

육량
지수 

근내
지방 

육색 

지방색

젖소 
비거세우
거세우
암소 


23.0
24.8
25.2 


2
4
4 


419.5
404.3
393.5 


2.0
5.0
7.0 


79.5
85.8
78.5 


68.7
68.2
66.8 


1.13
3.06
3.56 


3.5
4.5
3.8 


2.5
2.3
3.0 


(0:0:0:2) 
(0:0;3:1) 
(0:2:1:1) 

F1
거세우
암소 


24.3
24.3 


6
4 


407.2
367.3 


5.0
5.8 


93.7
86.0 


68.9
68.2 


3.17
4.25 


4.7
4.8 

2.8
3.0 


(0:1:5: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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